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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종합화학, FCCL 사업 본격진입
2007년까지 400억원 이상 투자 … 평면 디스플레이 설비확충 계획도

한화종합화학(대표 추두련)이 2000억원대인 동박적층필름(FCCL) 시장에 본격 뛰어든다.

한화종합화학은 2월19일 충북 청원군 부강 공장에서 추두련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보기술(IT)용 첨단소재

인 FCCL 양산설비 준공식을 가졌다.

FCCL은 휴대전화, 디지털캠코더, 노트북, LCD모니터 등 디지털 가전제품에 사용되는 연성회로기판(FPCB) 

원자재로 굴곡성이 강하고 경박단소가 가능해 최근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는 첨단소재이다.

한화종합화학은 2000년부터 휴대전화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FCCL 개발에 주력해 왔으며 2002년부터 

부강공장에 102억원 투자를 통해 양산설비 공사를 진행해 월 30만평방미터 용량의 양산설비를 갖추게 됐다.

부강 FCCL 설비 준공으로 2007년까지 첨단 전자부품 소재 설비에 매년 100억원씩 총 400억원 이상을 추가 

투자해 한해 매출 1000억원, 월 생산규모 60만평방미터의 설비를 갖출 계획이다.

2003년 말 기준으로 국내시장이 약 2000억원대로 추산되는 FCCL은 IT 산업의 필수 소재로 현재 국내에서 

아리자와, 도레이새한 등 거의 일본기업들이 장악하고 있으며, 1996년부터 연평균 40% 이상 급성장해 알토란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화종합화학은 FCCL 사업을 국내는 물론 앞으로 중국시장 진출까지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 FCCL 외에 현재 생산중인 유기EL용 유리 등 평면 디스플레이 소재의 매출을 2007년까지 1000억원대로 

끌어올리기 위해 설비확충에 나설 계획이다.

한화종합화학은 2007년까지 전자부품 소재의 매출비중을 총 매출액의 30%인 3000억원으로 늘리는 등 미래 

중심사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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